
중국 송나라의 시인 구양수가 말했다.

뜬시궁이후공( 젒 엵) 시능궁인( 쫩젒

)뜯. 궁핍한 환경이 시인으로 하여금 시를 잘

쓰게 하고, 또한 시를 쓰는 행위가 시인을 궁

핍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지금 시대에도

딱 들어맞는 말이다. 또한 여기서 시를 예술로

환치시켜 읽어도 딱 들어맞는다.

예술가로 사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 가난이 친구처럼 옆에 있어 예술가를

좌절과 절망으로 몰아붙이기도 하지만, 아이

러니하게도 예술가는 그 좌절과 절망을 통해

창작의 영감을 받고 혼을 불태우게 된다. 거기

에는 사심이 끼어들지 않는다. 오로지 진실을

추구하는 영혼이 있고, 그 힘은 예술을 비로소

예술이게 하기도 한다.

미술가들을 위한 전시 공간 겸 창작 공간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뜬오픈스페이스 배뜯(중구

동광길 43)가 걸어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뜬예술

가의 길뜯을 걷는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했다.

2000년, 부산의 젊은 미술가, 특히 시각예술

중심의 작가들은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마음껏 창작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곳, 실험 정신 가득한 작품도 눈치 보지 않고

전시할 수 있는 곳을 만들자고 의기투합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공간을 찾아 나섰고, 틀을

벗어난 번뜩이는 생각은 힘을 발휘했다.

예술가들이 모여드는 도시를 오히려 벗어났

다. 빌딩이나 건축도 탈피했다. 그들이 택한

곳은 한적한 농촌마을의 축사와 농막이었다.

작업과 전시, 그리고 생활까지 할 수 있는 환

경에서 열악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선

택이었다. 함께 참여한 작가의 고향 마을이기

도 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기존의 전시

장 개념을 깨뜨리고, 현대미술의 그 어떤 실험

도 수용한다는 생각은 이념이 되었다. 농막과

축사는 젊은 예술가들에 의해 그 자체로 예술

품이 되었다. 30대 중후반의 작가 10여 명은

뜬아트 인 오리뜯(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오리의

지명에서 따옴)라는 예술 창작 공간이자 공동

체를 그렇게 탄생시켰고, 이는 지금의 오픈스

페이스 배의 전신이 됐다.

2006년, 서상호 대표를 비롯한 10여 명의 작

가들은 아트 인 오리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장

소를 물색했다. 보다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을 찾았다. 그래야 오래 지속할 수 있기 때

문이었다. 그러던 중 서 대표의 지인이 자신의

배밭에 창고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대안예

술공간을 운영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제안

을 했다. 비포장도로에 묘지가 가까이 있을 만

큼 외진 곳이었다.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

리에 있는 약 14만8천760㎡(4만 5천여 평)의

너른 배밭에 낡은 창고 하나. 그곳에 자리를

잡고 오픈스페이스 배라는 이름을 붙였다.

배밭에서 시작했으니 배(pear)의 의미로, 예

술의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의미에서 배

(ship), 발전하고 증가하는 의미에서의 배

(double) 등 중의적 의미를 담았다. 새로운 공

간(배밭)에서 이루는 구성원들이 한 배(ship)

를 타고 현대미술의 발전(double)을 도모한다

는 취지도 반영됐다.

작업장과 전시장을 분리해 운영하고, 작가

들을 위한 레지던스를 열었다. 개인 작업을 하

면서도 서로 정보와 정서를 나누고, 때로는 숙

식도 할 수 있게 해 이곳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창작의 해방구가 됐다.

자유로운 창작 활동과 전시회는 물론이고,

학교를 졸업한 뒤 막 활동을 시작한 작가들에

게 예술가로서 사회 활동에 필요한 교육, 전시

작가들을 위한 비평과 홍보 지원, 제작비 지원

등의 활동을 했다.

오픈스페이스 배는 순항했다. 색깔 있는 현

대미술, 실험미술 작가들이 찾아들었다. 특히

지역 출신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중앙 무대에서

외면받는 실력 있는 작가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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